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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식은 맛이 없다고 말하는 승객들이 있

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기내식은 이미 맛이 좋다고 

평가된 음식이라고 말한다. 비행기 승객과 항공사 측

의 의견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KISTI의 과학향기’(scent.kisti.re.kr)에 따르면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앤디 우드 교수는 2010년 10월‘음식

품질과 선호(Food Quality and Preference)에 실린 논

문에서 소음과 맛의 관계에 대해서 밝혔다. 그는 소음

이 증가할수록 음식의 맛을 사람들이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앤디 우드 교수는 48명의 실험자의 눈

을 가린 뒤 이들에게 비스킷과 감자 칩과 같은 맛있는 

음식을 주고 헤드폰을 쓰게 하면서 소리에 따라서 맛

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다.

실험자들은 소리가 커질수록 단맛이나 짠맛을 느

끼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

런 점은 소음이 많은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의 맛

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를 뒷받침해 준다. 통

상적으로 조용한 가정집의 음식보다 시끌시끌한 식

당의 음식이 단맛이나 짠맛이 강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맛이 강하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느낄 가능성

이 많다.

이렇게 소음은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당장 일에 집중을 못하게 하며 두통이나 불

안과 초조함, 불면증, 착란증을 일으키고 정신분열증

이나 편집증은 물론 심혈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소음이 완전히 없어도 안 된다. 미국 미네소

타 미네아폴리스의 실험실에 있는‘무향실(anechoic 

chamber, 외부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한 음향측정용 

방)’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45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 아예 소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감각의 혼란이 

생겨 버리기 때문이다.

소음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12년 

6월 미국 컨슈머리서치 저널에 발표한 미국 일리노이

대의 라비 메타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조용한 

공간보다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험자들에게 세상

에 없는 물건을 만들라거나 평소에 익숙한 물품을 새

로운 방식으로 이용하라고 과제를 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환경(50dB)에 비해 소음이 있는 환경(70dB)

에서 참가자들이 흥미로운 답변을 내놓았다.

70데시벨(dB)은 청소기나 TV, 커피숍에서 트는 음

악 소리 정도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시

끄러운 상황에서는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고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 접근하

던 방식이 방해를 받으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서 

보통은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나 

85dB 이상에선 창의력이 떨어졌다. 또한 음악이 있

는 매장에서 신제품이 팔렸다. 이는 새로운 제품을 구

매할 수 있는 창의성을 증가시킨 것이라는 맥락이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음악을 들려주면 소는 젖을 잘 

만들어낸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젖이 2~3%늘고 

젖의 질도 좋아졌다.

친환경적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는 소음이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내연기관

이 아니라 모터를 사용하고 그 모터의 소리마저 흡음

재가 흡수한다. 하지만 소음이 없어서 오히려 위험한 

차가 돼 버렸다. 일반 보행자도 그렇지만 시각장애인

이나 어린이들이 자동차가 접근하는지 판별을 못하

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 일반 휘발유 자

동차의 경우 8.5m 밖에서 차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

지만 하이브리드차는 2.1m 앞에 올 때까지도 감지가 

불가능 했다. 그래서 한 스포츠카 회사는 가짜 소음

을 만드는가 하면 범퍼에 스피커를 달기도 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고주파보다 저주파가 더 위험

하다고 한다. 저주파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존

재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두통과 불면증, 만성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위궤양, 고혈압, 당뇨병, 암까지

도 발생시킨다. 소리 없이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저주파다. 더 시끄럽다면 사람들이 이를 피하거나 방

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자동차 시동을 걸 때 나는 소리는 크지만 불쾌감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렁차게 나야 사람들은 

기분 좋게 느낀다. 길거리의 빗자루 소리도 경쾌해야 

깨끗해진 듯싶고 청소기는 소음이 있어야 청소가 잘 

되는 것 같다. 칫솔 역시 시원하게 소리가 나야 잘 닦

이는 듯싶다. 변기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

고 슬그머니 없어지기만 한다면 찜찜하다. 시장에서

는 사람들이 왁자지껄해야 하고 홈 쇼핑 채널은 진행

자가 호들갑을 떨어야, 쇼핑센터에서는 사람들이 웅

성거려야 제 맛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인 것이 어

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도 한다.  

물론 완전한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소음이라는 것은 

없는지도 모른다. 미국 코넬대학 심리학과의 로렌 앰

버에 따르면 옆 사람의 대화 내용이 짜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대화 내용이 드문드문 들리기 때문에 무슨 내

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뇌가 피로해지는 결과라

고 했다. 큰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옆 사람의 대화가 

소음으로 들리는 이유다.

지나친 소음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만, 알고 보면 

소음은 우리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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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은 괴롭고 귀찮은 것? ... 소음에 얽힌 과학

▲ 시끄러운 식당의 음식은 짠맛이나 단맛이 강할 수 있다.

▲ 음악을 들려주면 착유량이 늘어난다.

▲ 전기차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